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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시간의 법칙'을 의미하는 ‘10000(만)’의 News Clipping은
매주 문화예술 분야 주간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문화예술� 동향

“만”은.....
매주 제공되는 뉴스 클리핑과 매월 
발행되는 이슈페이퍼로 구성되며, 

노원문화재단 문화진흥부 구성원들과 개인 
작업 내용을 공유하기 위해 비예산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또한, 제목은 2015년 

부천문화재단 근무 당시 한 분께서 
말씀하신 아이디어임을 밝힙니다.

                            신정호 올림



주요목차

(제39호) 예산 확대의 시대에서 생태 전환의 시대로 ············································1

(제38호) 지역문화의 지속가능성은 재정 구조 개혁에 달려 있습니다 ················4

(제37호) AI에 쏠린 국가, 문화와 돌봄은 어디로 가는가 ······································7

(제36호) 문화균형발전 말이 아닌 실천이 필요한 시점 ·······································10

(제35호) 균형 잃은 문화정책, 지속 가능한 문화국가로 가는 길을 다시 묻다 ·13

(제34호) 균형과 지속가능성의 재정립 ·····································································16

(제33호) 지역이 무너진 문화정책, 균형과 공정으로 다시 세워야 ···················19

(제32호) 문화재정 긴축과 공공성 약화 속 문화 생태계 위기 ···························22

(제31호) 재정·인구·문화 위기 속 지역성과 공동체 중심 문화정책·산업 혁신 필요 · 25

(제30호) 한류 성과에도 지속성 위기, 격차·연대 부족 속 균형 문화정책 요구 ··28

(제29호) 문화산업 확장 속 재정위기·운영 불투명·저작권 보호 등 지속가능성 과제 31

(제28호) 문화·경제·사회 전반에서 경쟁력 강화·격차 해소·지속가능 발전·포용적 문화 확산···34

(제27호) 정부조직개편·K컬처확산·지역재생·AI·복지강화등미래대응위한정책전환본격화 37

(제26호) 지방문화재정·제도강화, K-컬처확산·창작지원통해지속가능한사회문화추구··40

(제25호) 한국 문화예술 정책과 산업 구조의 전환기 ···············································43

(제24호) K컬처300조목표는재정·인프라부족과예술인지원미흡으로공허한구호될위험46

(제23호) 한류 성장과 문화산업 활황 속 사회통합·지속가능성 도전 ···············49

(제22호) 문화권리 확대와 지역균형, 창작 생태계 전환을 위한 문화정책 재구조화 ·····52

(제21호) 한국 사회의 다층적 도전과 문화·도시 재생의 전환점 ·······················55



주요목차

(제20호) 문화·예술·기술융합과지역활성화속예산효율·공공성·지속가능성강화요구증가········58

(제19호) 문화예술예산갈등과사회문제심화속기후위기대응및지역경제문화혁신필요····61

(제18호) 공공·문화·지역의 균형 발전과 포용사회 전환 위한 재정·제도 혁신 본격화 ····64

(제17호) 재정 위기 속 지역소멸 대응과 문화 분권 실현 간 균형 과제 ·········67

(제16호) 지역문화재단 확산 속 운영 투명성 강화 및 정부 정책 연계 ···········70

(제15호) 사회적 포용과 지역 균형발전, 창의적 자립 기반 구축 ·····················73

(제14호) 기후위기·지역 균형·문화 혁신으로 지속가능한 미래 모색 ················76

(제13호) 대선 문화정책 한계 속 경기침체·청년불안·고령사회·AI·문화재생 부각 ··79

(제12호) 자립을 넘어 공동체 연립, 지역문화 확산과 공공문화 이슈 대두 ···82

(제11호) 사회 변화 속 문화예술, 글로벌 진출과 지역 활성화 모색 ···············85

(제10호) 저출생·고령화대응과문화인프라확충, AI·예술융합을통해경제·사회구조전환····88

(제09호) 문화예산 감소, 인구 소멸 우려 속 공연·전시 해외 호평 ··················90

(제08호) AI의 등장과 21대 대선이 문화예술계에 미치는 영향 ·······················92

(제07호) 사회적균형을추구하고문화활성화를통해지속가능한발전을이루는방안모색·····94

(제06호)티켓플레이션우려속공연시장성장,국제미술시장위축,1인가구증가로문화복지고민깊어지는지자체96

(제05호)초개인화·AI확산·경제위기속에서역할재정립과지속가능중심의정책전환을요구받는문화예술계········99

(제04호) 사회·문화적변화속에서교육·예술복지강화와공간활용, 축제예산문제등논의·····101

(제03호) 사회적이슈에적극대응이필요한문화재단, 신뢰와지속가능성자기고민필요····103

(제02호) ‘문화변화’에 직면하게 있는 지역문화 예술계 ·····································105

(제01호) ‘문화한국2035’ 발표속문화예술지원확대및제도개편추진,그러나재정난으로축제중단위기·····107



- 1 -

(제39호) 예산 확대의 시대에서 생태 전환의 시대로

 2026년 문체부 예산은 확대됐지만 지역 격차, 예술인 제도 취약, 대형 인프라 중심 정책의 한계, 창작 생태계 위축 등 구조적 문제가 여
전히 남아 있다. 지역 기반 회복, 예술인 삶의 질 보장, 콘텐츠·인력 중심 운영, 자율성과 다양성 강화가 핵심 과제로 떠오른다. 이제는 예
산 규모보다 재정이 움직이는 방식의 전환이 필요하며, 중앙→지역, 시설→사람, 단기→지속 가능한 생태로의 정책 재설계가 요구된다.

◯ K-컬처와 문화시설 확충에 투자하며, 예산 구조가 미래 전략 중심으로 재편

Ÿ 문체부 2026년 예산 7조 8555억원 확정…K-컬처 가속(뉴스1 25.12.01.)

‑ - 문체부 26년 예산 7조 8,555억 원 중 2조 6,654억 원이 문화예술 분야에 배정되며, 전체의 약 34%를 차지

Ÿ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문화·체육 분야 2026년도 예산안 심사···8.6% 증액(경남탑뉴스 25.12.01.)

‑ - 경남도의회 2026년 문화·체육 예산 2,963억 원 편성…전년 대비 234억(8.6%) 증액

◯ 도쿄에 집중된 지방세를 타 지역으로 재분배하는 정책 추진

Ÿ 日당정, '지방세 도쿄 집중' 손본다…타지역 재배분 확대(연합뉴스 25.12.04.)

‑ - 일본 도쿄 집중 지방세를 지방으로 재분배 추진…도쿄 반발 예상

◯ 예술인 안전·복지·권리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본격화

Ÿ 화려한 K-무대 뒤…예술인도 안전모가 필요하다(한겨례 25.12.01.)

‑ - 예술인 산재보험 가입률 23.5%, 인식 조사 찬성 79.5%…보험료 최대 90% 지원

Ÿ 10년째 ‘유령 제도’였던 예술인 공제사업, 법제화 착수···임오경 의원, 예술인 복지법 개정안 발의(인천일보, 25.12.04.)

‑ - 10년 넘게 멈춰 있던 예술인 공제사업을 실제로 추진하기 위해 ‘예술인복지법 개정안’을 발의

Ÿ "불공정 계약 그만" 예술인 권리보호 교육수료자 25만명 넘었다(한국경제신문, 25.12.05.)

‑ - 예술인 권리보호 교육 누적 25만 명 돌파, 2025년 참여 역대 최다…계약·분쟁 대응 교육 강화 예정

◯ 공공 문화정책의 통제적 구조가 예비 예술인과 창작 생태계의 자율성 저해

Ÿ 예비 예술인 대하는 서울문화재단의 고루한 시선(민들레. 25.12.03.)

‑ -‘2026 서울 커넥트 스테이지’, 장르·학력·교수 확인으로 예비 예술인 통제 비판 제기

Ÿ 예술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생태계 활성화’ 프로젝트(ACTIO, 10호)

‑ - 공공예술 정책이 활성화 명분과 달리 위계·브랜딩으로 창작 자율성과 생태계를 교란한다는 비판

◯ 지방의 취약한 소득·일자리 구조가 청년 유출과 소멸 위험을 심화하며 균형발전의 한계

Ÿ “잘 벌면 지방 안 떠나” 청년 탈출 첫 통계 ‘반전’(KBS, 25.12.04.)

‑ - 23년 비수도권 청년 13만 명이 수도권으로 이동했고, 소득이 2,4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23% 늘어

Ÿ 20년간 균특 지원 이어져도 소멸위험 11곳…‘균형발전 역설’의 최전선에 선 전북(전북일보, 25.12.04.)

‑ - 전북은 203조 투입에도 인구 185만→175만, 11곳 소멸위험·청년 5,800명 유출로 구조적 한계가 드러나

◯ 유휴·노후 공간을 창의적으로 재생해 로컬 브랜드와 문화 관광을 키우는 도시전환 전략 확산

Ÿ 옛 공무원 숙소가 핫한 문화 공간으로… ‘노잼 도시’의 대변신(부산일보 25.12.04.)

‑ - 대만 타이중은 심계신촌 등 유휴공간 재생, ‘노잼 도시’ 이미지를 벗고 감성 로컬 브랜드·문화관광 도시로 급부상

Ÿ 노후 건물 NO! 빈티지 감성·독창성 살려 다양한 볼거리로 눈 호강(부산일보 25.12.04.)

‑ - 타이중은 옛 건물 재생, 프랜차이즈 배제한 독창적 상점, 상시 문화행사가 결합돼 로컬 브랜드로 성장

Ÿ 부산시, 골칫덩이 빈집 공유숙박·창작공간 등으로 탈바꿈(연합뉴스 25.12.01.)

‑ - 부산시는 빈집을 숙박·창작공간으로 활용하고 정비·위험관리·상담체계로 종합 대응

◯ 골목·전통시장에 투자와 시민 참여를 결합해 지역 상권을 문화·창의 경제공간으로 전환

https://v.daum.net/v/20251203175225999
https://www.topnews24.kr/news/articleView.html?idxno=67456
https://www.yna.co.kr/view/AKR20251204121900009
https://www.hani.co.kr/arti/opinion/because/1232218.html
https://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310964
https://magazine.hankyung.com/job-joy/article/202512055916d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6798
https://actiowebzine.com/2025/11/29/%ec%98%88%ec%88%a0-%ec%83%9d%ed%83%9c%ea%b3%84%eb%a5%bc-%ea%b5%90%eb%9e%80%ec%8b%9c%ed%82%a4%eb%8a%94-%ec%83%9d%ed%83%9c%ea%b3%84-%ed%99%9c%ec%84%b1%ed%99%94-%ed%94%84%eb%a1%9c/?fbclid=IwY2xjawObva1leHRuA2FlbQIxMQBzcnRjB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424795
https://www.jjan.kr/article/20251204500261
https://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5120318352928769
https://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5120318351630875
https://www.yna.co.kr/view/AKR2025120101400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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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얼어붙은 골목상권 살린다…2030년까지 12조 투입(파이낸셜뉴스, 25.12 .02.)

‑ - 2030년까지 골목상권에 총 12조 1,459억 투자·30개 구역 지정해 최대 100억 지원

Ÿ 공주 골목에서 시작된 실험, 1억 매출의 비즈니스가 되다(파이낸셜뉴스, 25.12 .02.)

‑ - 공주 원도심서 커뮤니티 디자인으로 창업·협업 기반 구축, 매출 1억 비즈니스로 성장

Ÿ 용인특례시, ‘시장, 문화를 기획하다-시장투어 콘텐츠 해설가 과정’ 마무리(매일타임즈, 25.12 .05.)

‑ - 시민이 전통시장의 가치를 발굴해 투어 콘텐츠를 제작하며 시장을 문화공간으로 확장하는 기반을 마련

◯ 고령·고립 위험이 주거환경에 집중되며, 개인 문제를 넘어 지역 기반의 구조적 대응 필요

Ÿ 83.7세까지 사는 한국인… 생애 마지막 18.2년간 ‘골골’(서울신문 25.12.03.)

‑ - 한국인 기대수명 83.7세지만 건강수명 65.5세로 감소해 마지막 18.2년은 유병 상태로 살아

Ÿ '고립 가구' 특정 동네·주거형태에 몰려…개인 문제 아니다(매일신문 25.12.03.)

‑ - 대구 고립은 영구임대·원룸·노후주택·쪽방에 집중돼 생활권 기반 대응이 요구됨

◯ 독서·문화관람이 영상 시청에 밀리며 중장년층과 지역 시민의 문화참여 격차가 심화

Ÿ 50대 이상 절반, 1년 내 책 한 권도 안 읽었다(연합뉴스TV 25.12.01.)

‑ - 50대 이상 절반은 1년간 책을 안 읽음. 영상 매체 영향, 독서 감소 심각

Ÿ 부산시민 과반 “1년간 문화예술행사 관람 한 번도 못 해”(국제신문 25.12.05.)

‑ - 부산 시민 여가 70%가 영상 시청, 문화행사 관람률은 47%로 낮음

◯ 지역 문화기반 확충이 본격화되며 미술관·공연장 등 핵심 인프라 구축 가속

Ÿ '300만명 사는데'…미술관 없는 우리 동네, K-미술 활성화 언제될까(머니투데이, 25.11.30.)

‑ - 인천 인구 300만명 넘지만 시립미술관 없음…내달 2,415억 투입 복합문화시설 착공

Ÿ 아산 '예술의 전당'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Btv news, 25.12.03.)

‑ - 27~30년 예술의전당 건립과 내년 창작마루·모종복합문화공간 조성 등 문화인프라 확충 추진

◯ 대형 문화시설 확대 논의 속, 콘텐츠·인력 경쟁력과 재정 부담의 현실적 한계

Ÿ “박물관·미술관 공존, 콘텐츠·인력이 핵심이다”(인천일보, 25.11.30.)

‑ - 인천뮤지엄파크, 건물보다 콘텐츠·인력이 핵심이며 정체성과 운영모델 재정립 필요

Ÿ 부산시 "퐁피듀 매년 75억 적자? 문화시설이라 당연"... 위험천만 '혈세 불감증'(우리일보, 25.12.04.)

‑ - 퐁피듀 유치(2025) 추진에 연 75억 적자·B/C 1.01 불안, 로열티 비공개 논란까지 ‘혈세 부담’ 우려

◯ 시설 확충만으론 한계…도시 지속성을 위해 체류형 문화전략과 청년 등 시민 참여가 중요

Ÿ 수상공연장→국제비엔날레…소멸 위험 속 '머무는 도시' 되려는 대구 수성구 해법(노컷뉴스, 25.12.04.)

‑ - 인구 소멸 대응 위해 198억 문화도시 사업과 수상공연장·비엔날레·아트뮤지엄 등으로 체류형 도시를 추진

Ÿ 하드웨어만 화려한 고양시, 로컬 재해석과 청년 활력 필요(고양신문 25.12.01.)

‑ - 청년문화 활성화 위해 로컬 재해석과 청년참여·경험 기반 강화가 필요하며하드웨어 중심 한계를 소프트웨어로 보완

◯ 지역문화 지속성은 정책·중간지원·공간 인프라 확충의 조화가 관건

Ÿ 지속 가능한 '지역 문화' 만들려면? "정책 연속성·중간 지원 조직 역할 관건"(매일신문. 25.11.30.)

‑ - 김천 15만·원주 41만축제 성과 속 지역문화 지속 위해 정책 연속성, 재단의 중간지원·민간 네트워크 강화가 핵심

Ÿ ② 예술이 머무는 공간, 섬문화예술플랫폼(신아일보 25.11.30.)

‑ - 원산도 섬문화예술플랫폼 총사업비 300억 원 투입·대형 전시홀·소규모 갤러리 등 조성

◯ 예술인 정주 기반 확충에 대한 지자체 관심 증가

Ÿ 청주시, 문화제조창 일원 예술인마을 조성 '가속도'(충청타임즈 25.11.30.)

https://news.nate.com/view/20251202n35111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173867
https://www.mtime.co.kr/news/articleView.html?idxno=57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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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v.daum.net/v/20251201080251255
https://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251205.99099002198
https://v.daum.net/v/20251130144638160
https://news.skbroadband.com/news/articleView.html?idxno=212743
https://v.daum.net/v/20251130171002842
https://www.wooriilbo.com/news/article.html?no=97523
https://v.daum.net/v/20251203070309780
https://www.mygoyang.com/news/articleView.html?idxno=86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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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cctimes.kr/news/articleView.html?idxno=878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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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덕동 문화제조창 인근 1만127㎡ 부지·사업비 189억 원 투입해 예술인마을 조성

◯ 주민이 직접 만든 달성토성 골목정원, 10년 만에 지역 명소로 재생

Ÿ 10년 만에 100개 정원…대구 서구 달성토성 골목, 주민 손으로 다시 태어났다(영날일보, 25.12 .04.)

‑ - 100가구 참여 골목정원이 연 2,700명 찾는 도시재생 성공사례로 성장

◯ 도시 문화전략 재편에 고민…정책·생태·공간 혁신으로 미래 문화도시 도약

Ÿ 예술도 정책도 진화 중, 부산이 준비하는 2026 문화의 미래(한국AI 부동산 신문, 25.12.02.)

‑ - 26년 문화정책 전환에 맞춰 생태 중심 전략·시민 참여·공공·민간 협력·기술융합을 통해 ‘문화플랫폼도시’로 도약

Ÿ 춘천, 문화도시 2막 선언…‘춘천문화예술진흥계획’ 발표(강원일보, 2025. 12. 03.)

‑ - 춘천, 법정문화도시 이후 의암호·예술제 중심으로 새 문화진흥계획 추진

◯ K-뮤지컬 시장 확장 속 양극화 심화…산업 구조의 근본 과제 부상

Ÿ 31억에서 244억으로…판 커진 K-뮤지컬, 차세대 킬러 콘텐츠 될까(데일리안, 25.12.06.)

‑ - 뮤지컬 예산 31억→244억(8배) 확대, K-뮤지컬 육성 전략 본격화…효율적 집행과 양극화 방지가 관건

Ÿ “작품성은 그대로인데”…배우 이름값에 널뛰는 흥행, 韓 뮤지컬의 민낯(데일리안, 25.12.05.)

‑ - 데스노트’는 스타 합류 후 매진으로 반전됐고, 20만 원대 티켓값이 스타 의존 구조를 고착

◯ 미술·예술 생태계의 구조 전환…시장 재편과 AI 확산이 예술가 역할

Ÿ 세계 미술시장 재편 움직임…세컨더리 전문 갤러리 ‘PDS’ 출범(뉴시스, 25.12.05.)

‑ - 페이스·디도나·슈레이더가 2026년 뉴욕에 ‘PDS’ 출범, 세컨더리 시장 강화…한국 미술시장에도 영향 전망

Ÿ “생성형 AI 시대, 기획자로서 예술가 역할 중요”(경남도민일보, 25.12.05.)

‑ - 생성형 AI 확산 속 예술가는 창작자에서 기획·큐레이터로 역할이 전환

◯ 문화재단–예술단 갈등 지속 상황에서 기획력과 운영 혁신 필요

Ÿ 오지연 의원 “하남문화재단, 공연 줄고 기획력 제자리"(뉴스프리존 25.12.01.)

‑ - 하남시립합창단 공연 2022년 4회→2024년 3회→2025년 1회로 급감…기획력·운영 혁신 시급

◯ 대중문화 단체가 잇따라 생기지만 실효성 부족 우려

Ÿ 잇단 대중문화 예술 단체의 출현 ... 보여주기식은 곤란하다(더게임스데일리 25.12.06.)

‑ - 대중문화 협의체가 잇달아 출범했으나, 실효성 없는 보여주기식으로 흐를 우려가 커 개선이 요구됨

◯ 저탄소 콘서트 기준이 없어 전환 논의가 시급하다는 지적

Ÿ “위상 높아진 K-팝 ‘저탄소 콘서트’ 노력은 부족”(국민일보, 25.12.03.)

‑ - 국회 첫 ‘공연 탈탄소 전환’ 토론회 개최, 해외선 저탄소 투어 표준화·국내는 기준 부재

◯ 계약 절차를 간소화해 행정 효율성과 비용 절감을 추진

Ÿ 인천문화재단,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도입(세계뉴스통신 25.12.01.)

‑ - 인천문화재단 계약서류 7종→1종 통합 서약서 도입…행정 부담·사회적 비용 절감

◯ 지역 문화재단 인사 교체 본격화…문화정책 실행력·조직 안정성 주목

Ÿ 이종관 전 인천예총 회장, 인천문화재단 9대 대표이사로 내정”(인천일보, 25.12.03.)

‑ - 인천문화재단 9대 대표이사로 이종관 전 인천예총 회장이 내정

Ÿ 성동문화재단 3대 박봉주 이사장 취임... “주민참여 프로그램 확대”(성동저널, 25.12.04.)

‑ - 전 성동구청 국장·문화본부장 출신 박봉주, 성동문화재단 3대 이사장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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